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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유조선․LNG선 수주 호조
2004년 수주목표 이미 달성 … 고부가가치 선종 비중 높아져 

일부 조선기업이 2003년 수주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는 등 조선업계가 사상 최대호황을 기록했던 2003년을 

웃도는 수주 풍년을 맞고 있다.

특히, 이미 3년분 이상의 넉넉한 일감을 확보해 고부가가치 선종 위주의 선별 수주에 주력하는 한편, 밀린 

일감을 적기에 납품하기 위한 갖가지 생산성 향상 묘안을 짜내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04년 1/4분기 선박 부문에서 54척, 39억4500만달러를 수주해 2004년 목

표 44억5500만달러의 약 90%를 채웠다. 2003년 1/4분기 37척, 17억8000만달러보다 금액 기준 2배 이상을 웃도

는 수치이다.

수주 선종도 초대형 유조선(VLCC)과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등 고수익 선박 위주로 이루어졌다.

STX조선도 2004년 1-3월 39척, 13억3000만달러를 수주해 2003년 1-3월 13척, 3억8000만달러 대비 250% 이

상 증가하며 2004년 목표 41척, 12억달러를 일찌감치 초과했다.

그동안의 수주는 석유제품운반선(PC선)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4년에는 컨테이너선도 8척(옵션 4척 포함)이

나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PC선 주력기업인 현대미포조선도 2004년 1/4분기 49척, 17억2000여만달러의 수주실적으로 2004년 목표 17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가운데 이 중 컨테이너선이 20척을 차지해 선종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4년 1-3월 17척, 13억5000만달러를 수주해 2003년 1-3월 11척, 5억7000만달러보다 137%

의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선별 수주에 주력한 결과 LNG선 3척, VLCC 2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2척 등 고부가

가치 선종의 비중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는 470척, 1675만톤의 수주실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3년 실적을 경신해 

2004년 또다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2003년 일본에게 2년 연속 내주었던 선박 수주 1위 자리를 탈환한 데 이어 2004년에도 일본을 따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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